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25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https://jkana.or.kr

2024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경험하는 역할  
변화와 적응: 현상학적 연구

양태영 • 이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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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lived experiences of physician assistants (PAs) in Korea during the 2024 medical workforce short-
age, focusing on how they perceived and adapted to their rapidly changing roles. The study investigated both the challenges PAs 
faced and the professional growth they experienced throughout the adaptation process. Methods: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design was applied using Colaizzi’s metho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PAs at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between 
September 25, 2024 and February 1, 2025. Data were analyzed thematically. Results: Four major theme clusters emerged: chang-
es in work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professional identity, dual aspects of role expansion in-
cluding autonomy and burnout, and coping strategies and structural policy demands. Participants reported physical and emotional 
strain, but also described greater involvement in care decisions, improved patient relationships, and a stronger sense of profession-
al identity. Conclusion: Amid the medical staffing crisis, PAs adapted to their expanded responsibilities and became key healthcare 
providers. While facing substantial burdens, they simultaneously experienced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Institutional and 
legal support is essential to stabilize their roles and improve long-term healthcar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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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2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규정되었지만, 실제 임상에서

는 이를 실효성 있게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혼란이 계속되

고 있다[1]. 한편,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전담간호사' 또는 'PA 간

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1,2], 이들은 의

사와 간호사 사이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공의 부족 문제로 인해 그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1111/jkana.2025.0016&domain=pdf&date_stamp=2025-06-30


260 https://doi.org/10.11111/jkana.2025.0016

양태영 · 이나현

수요와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3]. 2024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며 

수술 취소율 증가,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차질 등 심각한 문제가 나

타났다[4-7].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담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제

시했으나, 이는 임시 조치로 법적 보호 기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8].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담간호사에게 처방·

검사 수행, 협진 의뢰, 의무기록 작성, 동의서 구득, 창상 봉합 등 진

료 지원 업무가 위임되었으나[8,9],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환자 안전과 

전담간호사의 법적·윤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1,3]. 역할 불확실성

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업무 혼선도 지속되고 있으며[2], 이는 기

대 역할과 실제 수행 간 괴리를 초래해 역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10]. 일부 전문가는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 내 통합 관리를 제안하지

만[1], 시범사업 이후에도 운영체계가 없어 제도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9]. 특히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간호 인력의 업무 확대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 전담간호사의 업무 과중과 역할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9]. 기존 연구들은 전담간호사의 역할 모호성과 직무 스트

레스[11,12], 일반적인 의료 환경에서의 역할 갈등을 질적으로 탐색

한 바 있다[3,13].

기존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갈등과 그로 인한 부

정적 경험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2024년 의료 공백이라는 특수

한 상황에서는 역할이 급격히 확대되며,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같은 

긍정적 변화와 업무 과중, 정체성 혼란 등의 부정적 경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의료 공백 상황

에서 전담간호사가 직면한 현실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하고, 제도적 

보호와 전문성 확립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담간호사들의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

은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담간호

사들이 느끼는 역할 갈등과 정체성 혼란은 무엇인가?,” “업무 범위 확

대와 법적·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어떤 어려움과 부

담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전담간호사와 의료진, 환자와

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전담간호사들은 확대된 업무 

범위와 모호한 역할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담간호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 변화의 경험과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Colaizzi 

[1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K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

담간호사로, 연구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2024년 의료 공백 이전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며 현재까지 의료 공백 

상황을 경험한 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의료 공백 전후의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적응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반면, 2024년 의료 공백 이후 입사하거나 부서 

이동을 한 전담간호사는 연구의 초점인 변화 경험을 반영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병원 내 각 진료과의 전담

간호사 중 연구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

명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간호사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면담은 자료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15

명이 참여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9일까

지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

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확보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

여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참여자의 권리, 익

명성 보장 및 자료 보관·폐기 계획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으

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접근성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병원 내 독립된 상담실 

또는 조용한 외부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일정은 참여자의 업무 일

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조율되었다. 연구자는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면담 전 개별 연락을 통해 친밀감을 구축하였으며, 면담은 개방적이

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각 면담은 60~90분 동안 1회 실시

되었으며,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성찰 노트를 작성하여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진술을 판단하거나 평가하

지 않고,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내용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모

든 면담 내용은 사전 동의를 받아 녹음 후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여 원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익명성 보호를 위해 ‘참여자 1, 참여자 2’ 등의 

코드로 관리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참여

자 5명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시행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용 컴퓨터

에 비밀번호로 보호된 상태로 저장되었으며, 연구 종료 후에는 참여

자와의 사전 약속에 따라 모든 원자료를 폐기할 예정이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순환적으로 진행되었으며, Co-

laizzi [14]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다음의 7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전담간호사들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 녹음된 면담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청취하

였다. 이후 연구자가 직접 면담 내용을 필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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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진술뿐만 아니라 어조 변화, 침묵 등의 비언어적 표현까지 기

록하고, 필사본을 원본 녹음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다음

으로, 필사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며 업무 과중과 역할 갈등을 나타

내는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 후, 이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의미 왜곡을 방지하였다. 이후, 유사한 의미를 통합하여 주제 클러스

터를 형성하였으며, 주제와 하위 주제는 진술의 반복 빈도, 참여자 

간 공통성, 연구 질문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주제와 9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의료 공

백 전후의 맥락과 시간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담간호사의 다양한 역

할 변화와 적응 과정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분석의 신뢰성과 타

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 중 3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검증

(member checking)을 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도출한 주제

가 실제 경험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자신의 표현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정 사항을 제안하였고, 이를 최종 분

석에 반영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1인과 

전담간호사 관리자 1인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자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와 문구

를 조정하였다. 연구자들은 분석 과정에서 주 2회 정기 연구 회의를 

통해 상호 검토와 수정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연구자의 선입견이 개

입되지 않도록 성찰 노트를 작성하고 판단중지를 실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점이나 불확실한 사항이 발견될 때 추가 면담

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모든 분석 결과는 연구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완성되었다.

5. 연구의 엄밀성 확보

본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ln [15]이 제시한 신

뢰성(credi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일관성(depend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 네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모

든 면담 내용을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고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

여 자료 누락 및 왜곡을 방지하였다. 필사본은 참여자 3명을 대상으

로 참여자 검증을 시행하여 연구 결과가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

였으며, 현장 노트와의 교차 검토(triangulation)를 통해 자료 해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적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진료과에서 1년 이상

부터 최대 17년까지의 임상 경험을 가진 전담간호사를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여 연구 현상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반영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자료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전담간호사 3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

를 검토하여 개인 경험이 아닌 공통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주 2회 이상

의 연구자 회의를 통해 분석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교차 검토하

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1인의 전문가 검토

를 거쳐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확인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자의 선입견과 개인적 경험이 분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판단중지를 실천하였다. 전담간호사의 의료 공백 상황에

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변화와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를 

명확히 기록하고, 분석 과정에서도 연구자 성찰 일지를 작성하여 주

관성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의료 공백 상황

에서 전담간호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 변화와 적응 과정의 본

질과 의미를 신뢰성 있고 타당하게 도출하고자 하였다.

6.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는 신경외과 전담간호사로 15년간 근무하면서 

전담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할 변화와 

적응 과정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

자들과 효과적인 라포를 형성하고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또한 연구자는 간호학 박사학위 과정에

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으며, 질적 자료 분석 세

미나 등 다양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 심층 면담 기법, 자료 분석 과

정 및 연구 엄밀성 확보 전략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준비와 실무 경험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

에서 전담간호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 변화와 적응 과정의 본질

을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연구자

는 자신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선입견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성찰 일

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본인의 선입견과 편견을 점검하고 최소

화하고자 노력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상급종합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KBSMC 2024-

08-025-004)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적 고려 사항을 준수하였다. 연구 참여

자 모집 시 연구의 목적, 방법, 면담 녹음 및 자료 활용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익명으로 

처리됨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 

도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한 후 서

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보호를 위해 녹음 파

일과 필사본은 암호화하여 보관하였으며,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코드화하여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는 총 15명의 전담간호사가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4.2세(범위, 30~44세)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 9명(60.0%), 여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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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0.0%)이었으며, 학력 수준은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과정 

6명(40.0%), 학사 학위 소지자 9명(60.0%)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

사 근무 기간은 평균 82.1개월(약 6.8년)로, 최소 31개월(약 2.6년)에

서 최대 204개월(약 17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Table 1). Co-

laizzi [14]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

담간호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 경험과 적응 과정을 분석한 결

과,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4개의 상위 주제 모음으로 통

합하였다. 도출된 주제 모음은 ‘업무 환경 변화와 삶의 질 저하,’ ‘전

문적 정체성과 역할 갈등,’ ‘전문성 향상과 역할 변화의 양면성,’ ‘대

처 전략과 미래 방향성’이다(Table 2).

1. 주제 모음 1: 업무 환경 변화와 삶의 질 저하

1) 업무 범위의 전면적 확대

의료 공백 이후, 전담간호사는 기존의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환자 

진료의 핵심적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분

산이 아니라, 간호사 개인에게는 역할의 질적 변화로 인식되었다. 

“그전에는 추가 처방이나 수정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입원 기록지

부터 시작해서 입원 처방, 수술 처방, 그리고 지금은 항암 처방도 내

고 있고….” (참여자1) 이는 기존 전담간호사가 수행하던 범위를 넘

어, 의사 고유의 진료 전반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항암 처방과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까지 맡게 된 현실은, 역할 

확장의 한계를 넘어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 하에서의 책임 부담을 시

사한다. “병동 일만 해도 벅찬데 외래 환자도 봐야 하고, 수술실 노티

까지 다 받아야 하니까 너무 벅차요, 체감하는 업무량은 거의 

2%~300%는 늘어난 것 같아요.” (참여자 8)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병동을 넘어 수술실, 외래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일상적으로 체감될 정도로 가중되었다. “예전에는 전공의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직접 해야 하는 상

황이 됐어요.”(참여자 15)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담간호사

에게 역할이 집중되면서, 이들은 단순한 업무 보조자를 넘어 치료 과

정에서 판단과 조치를 담당하는 실무 주체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

한 변화는 전문직 정체성의 재정립을 요구함과 동시에, 역할 혼란과 

책임 부담이라는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 Age (yr) Gender Education level Physician assistant experience (mo)

1 33 Woman Master’s degree 64

2 33 Man Master’s student 50

3 32 Woman Bachelor’s degree 65

4 32 Man Master’s degree 68

5 34 Man Bachelor’s degree 102

6 34 Woman Bachelor’s degree 31

7 31 Man Master’s student 50

8 35 Man Bachelor’s degree 96

9 34 Woman Bachelor’s degree 58

10 30 Woman Bachelor’s degree 67

11 44 Man Bachelor’s degree 204

12 36 Man Bachelor’s degree 32

13 31 Man Bachelor’s degree 83

14 43 Man Master’s degree 192

15 31 Woman Master’s student 70

Table 2. Theme Clusters and Corresponding Themes Regarding Role Conflict and Workload Experienced by Physician Assistants in the 2024 Medical 
Vacancy Crisis

Theme cluster Theme

Changes in work environment and decline in quality of life Comprehensive expansion of work scope

Increase in working hours and normalization of overtime

Intrusion into personal life and loss of work-life balance

Professional identity and role conflict Ambiguous work boundaries without systematic standards

Increased responsibilities and deficiencies in legal protection

Professional growth and the duality of role expansion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changes in patient relationships

Emotional ambivalence resulting from role expansion

Coping strategies and future directions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s and self-managem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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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시간 증가와 초과 근무의 일상화

의료 공백 이후 전담간호사의 업무량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초

과 근무가 일상화되었다. 특히, 전공의 부재로 인한 책임 강화, 업무 

범위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해진 근무 시간 내 업무를 마

치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원래는 4시 반이면 퇴근해

야 하는데, 요즘은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무조건 30분씩 더 남아라’

고 해요. 처음엔 그냥 30분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분위기가 됐어

요.” (참여자 1) 참여자는 초과 근무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닌, 

정당화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었다. “한 달에 오버타임이 평균 30

시간은 넘어요. 병동 처방, 처치,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챙겨야 하니

까…. 시간 내에 끝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참여자 5) 이러한 

진술은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다양한 부서로 확장되면서, 근무 시간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는 원래 상근직이

었는데, 이제는 온콜 당직과 주말 당직까지 추가됐어요. 당직이 늘어

난 만큼 사람이 보충된 게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업

무량만 늘어난 거죠.” (참여자 8) 인력 충원 없이 당직이 증가하면서 

야간 및 주말 근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전담간호사의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성까지 유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업무 범위의 확대는 근무 시간 증가와 직결되었고, 조직 내 적정 인

력 확보 없이 시간만을 확장하는 현재의 구조는 전담간호사의 직무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3) 개인 생활의 침해와 삶의 균형 상실

업무 시간이 길어지고 당직이 반복되었지만, 전담간호사들은 퇴

근 이후에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퇴

근하면 끝이 아니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도 ‘저 환자 검사 결

과 어떻게 나왔지? 처방 제대로 들어갔나?’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요." (참여자 2) 이러한 진술은 물리적으로는 병원을 떠났지만, 정신

적으로는 업무에서 분리되지 못한 상태를 보여준다. 한편, 반복되는 

야간, 주말 근무는 일상생활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

지 못한 참여자들은 점차 사적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이는 삶의 

균형 상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온콜 당직에 주말 당직까지 생기면

서 하루하루가 불규칙해졌어요. 쉬는 날에도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서는 그냥 쓰러져 자는 게 일상이 됐어요.” 

(참여자 4)

2. 주제 모음 2: 전문적 정체성과 역할 갈등

1) 체계적 기준 없는 모호한 업무 경계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진료과마다 다르게 설정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면허 제도가 부재한 상태였다. 이러

한 제도 공백은 전담간호사의 직무 수행 범위에 대한 혼란과 역할 정

체성의 모호성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특별한 

교육이나 자격 요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면허 제도

가 없다 보니까, 역할이 너무 애매해요.” (참여자 2) 참여자는 전담간

호사가 특정한 교육과 자격을 기반으로 한 전문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조직 내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마다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다 다르고, 어떤 곳

은 인턴 역할을 대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전담간호사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참여자 3) 이러한 진술은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통일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 

수행의 혼란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일관된 정체성 형성을 어렵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애매한 위치

는 전공의와 간호사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 수행 속에서 더욱 두드러

졌으며, 타 의료진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다

른 의료진들이 ‘너희는 그냥 간호사가 아니잖아’라고 말할 때, 진짜 

정체성이 흔들려요. 나는 도대체 뭐지? 간호사도 아니고, 전공의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는 자신

이 속한 직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감의 부재, 정체

성의 불안정성, 그리고 타 직종과의 관계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

었다.

2) 늘어난 책임과 법적 보호 미비로 인한 불안감

전담간호사들의 역할 변화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

다는 점에서 강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었다. “환자한

테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실수를 안 해야 한다는 부담

감이 엄청 크죠.” (참여자 1) “솔직히 야간 근무가 너무 무서워요. 우

리가 교수님보다 먼저 대처해야 할 때도 많고, 만약 내가 이걸 못하

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여자 11) 특히 야간이나 

응급 상황처럼, 의사의 지시를 즉각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정식 권한 밖의 영

역이라는 점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고, 이는 실무에서의 수행과 정체

성 사이에서 괴리감을 더욱 키우고 있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치료인데, 노티를 받고, 오더를 지시하

고 있어요.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 계속 그런 괴리감을 느껴

요.” (참여자 7)

3. 주제 모음 3: 전문성 향상과 역할 변화의 양면성

1) 전문적 인식과 환자 관계의 변화

전담간호사들은 단순한 처치 수행에서 벗어나, 환자의 치료 방향

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의사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 이었다면, 이제는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로 

발전했어요.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실감 나요.” (참여자 5) “이제는 교수님들과 치료 방향을 

논의하고, 반영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의료진 내에서도 우리 역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 6) 특히, 전공의가 수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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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무를 대체하며 전담간호사의 전문적 입지가 강화되었고, 병

원 운영에 있어 핵심 인력으로 인식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전공의 부재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없으

면 병원이 굴러가지 않게 됐잖아요.” (참여자 2) 이러한 전문성 인식

은 동료 의료진 및 환자와의 관계 변화로도 이어졌다. 처음에는 전담

간호사의 역할에 어색함을 보이던 병동 간호사들도 시간이 지나며 

협업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는 같은 간호사한테 처방을 받는 걸 어색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편하다는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참여자 3) 또

한, 전담간호사는 환자의 치료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처방에 관

해 설명하는 등, 환자 교육과 정서적 지지까지 포괄하는 역할로 확장

되고 있었다. “우리는 일반 간호사들이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신뢰 관계도 형성할 수 

있고,” (참여자 7) 결과적으로, 전담간호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 

치료 참여자이자,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 및 신뢰 구축을 담당

하는 중간자적 전문 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2) 역할 변화에 따른 감정적 양가성

전공의 공백 이후 전담간호사들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면서 책임감과 전문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 

과정은 직무에 대한 자부심과 성장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기

도 했지만, 동시에 높은 책임 부담과 정서적 탈진이라는 부정적 감정

도 공존하고 있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환

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껴요.” (참

여자 1) “몸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해요. 내가 성

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참여자 3) 이러한 진술은 전담

간호사들이 기존의 수동적 보조자에서 치료 과정에 기여하는 전문

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이는 직무 만족감과 전문성 

인식 강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력 부족과 과

중한 업무, 그리고 제도적 보호 부재로 인해 무력감과 탈진, 지속 가

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환자들이 너무 불쌍해

요. 나도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고 싶지만, 남아 있는 동료들과 환자

들을 생각하면…” (참여자 2) 결국 전담간호사들은 역할 확대가 가

져다준 성취감과 피로감 사이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

으며, 이는 정체성 강화와 동시에 소진 가능성이라는 이중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4. 주제 모음 4: 대처 전략과 제도적 과제

1) 지지 체계 구축과 자기 관리

높은 업무 강도와 정서적 부담 속에서 전담간호사들은 개인적·집

단적 수준에서 다양한 대처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동료 간의 

상호 지지와 협력은 감정적 소진을 완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 “동료들이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를 보면서, 저한테는 

굉장한 원동력이 됐어요. 동료들과 함께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저

를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11) 참여자는 타

인과의 협업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효능감을 얻고 있으며, 

이는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동시에 역할 수행에 대한 동기를 강

화하고 있었다. 또한, 퇴근 후 병원과의 심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개인 회복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퇴근하면 병원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병원 관련 앱도 잘 안 보고, 주말에는 아예 

병원과 관련된 생각을 차단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10) 한편, 일부 

전담간호사들은 현재의 업무를 단순히 소진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전환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

기도 했다. “내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전문가로 성장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논문을 찾아보

거나, 새로운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버티는 게 아

니라, 더 나은 의료 전문가로 자리 잡고 싶어요.” (참여자 12) 전담간

호사들은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

의 역할을 재해석하며 직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자기 관

리 전략을 실천하고 있었다.

2) 제도적 개선과 전문성 확립

전담간호사들은 전문 간호사 자격 취득, 대학원 진학,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를 확보할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담간호사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전문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지속

적인 학습과 연구가 필요하죠.” (참여자 8) “전문 간호사 면허를 취

득하는 게 지금 하는 일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

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6) 이러한 진술은 전담간호사 스스로가 전

문직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학문적 역량과 자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는 개인의 성장 차원을 넘어, 

전담간호사의 제도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다. “단순히 실무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연구와 학문적인 발전

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싶

어요." (참여자 7) 이러한 개인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참여자들은 전

담간호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화와 공식적인 

자격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담간호사를 한 

분야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자격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참

여자 10) 참여자들은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고,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법적 기준과 체계적 교

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담간호

사들은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 변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역할의 안정

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정체성과 

직무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논의

본 연구는 Colaizzi [14]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2024년 의



265

2024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경험하는 업무 과중과 역할 갈등: 현상학적 연구

https://doi.org/10.11111/jkana.2025.0016

료 공백 상황에서 전담간호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 변화와 적

응 과정을 탐색하였다. 첫 번째 주제 모음인 ‘업무 환경 변화와 삶의 

질 저하’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전담간호사들이 직면한 급격한 역할 

변화와 부담 증가를 나타낸다. 과거 전담간호사의 역할은 환자 교육, 

상담, 건강력 수집, 드레싱, 수술 보조 등 진료 지원 업무가 중심이었

으나[16,17], 최근 연구에서는 처방 및 침습적 의료 행위까지 역할이 

확대되었음이 보고되었다[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전공의가 수행하던 항암 처방, 입원 기록 작성, 수술 후 봉

합 등의 의료 행위까지 전담간호사가 직접 수행하게 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존의 업무 범위 변화와 차별되는 결과로, 의료 공백이 

역할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급격한 역할 확대로 

인해 근무 시간은 크게 증가하였고, 초과 근무가 일상화되었으며, 인

력 충원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떠맡는 상황은 정서적 탈진과 번아

웃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는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조직 이탈

을 유발할 수 있으며[19], 업무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위

협할 수 있다[20].

또한, 전담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근무와 당직으로 인해 개인 여가

와 휴식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됨을 경험하였다. 지속적인 개인적 

희생이 지속된다면 직무 지속 가능성을 저하해 이직 의도를 증가시

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19,21]. 따라서 병원 차원에서는 추가 

인력 충원과 함께 규칙적인 휴가 보장,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확대된 역할과 초과 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의

료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전담간호사의 적정 수급을 포

함한 장기적 인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 모음인 ‘전문적 정체성과 역할 갈등’은 의

료 공백 속에서 전담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직업적 정체성 혼란과 역

할 수행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도 전담간호사의 역할 

모호성이나 법적·제도적 보호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

다[10,22].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24년 전공의 파업으로 초래된 의료 

공백 속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면서 정체성 혼란과 

법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응급상

황에서 의료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체계가 명확하

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전담간호사의 역할 정체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혼란이 

지적된 바 있지만[3,10,13], 본 연구는 의료 공백이라는 특수한 상황

에서 이러한 법적 불안과 심리적 압박이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

내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진료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면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23], 한

국의 전담간호사들은 그보다 더욱 취약한 법적 보호 상태에 놓여 있

다. 해외의 경우, 법적 근거와 명확한 업무 지침이 존재하지만, 한국

의 전담간호사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법적, 윤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

타난 법적 보호 부재로 인한 전담간호사들의 심리적 부담과 역할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의 단순 확장이 아닌, 법적·제도

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 내에서 체계적인 역할 

재정의와 명확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법

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24].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제 모음인 ‘전문성 향상과 역할 변화의 양면

성’은 의료 공백 속에서 전담간호사들의 전문성의 증가와 그에 따른 

양가적 감정 경험을 보여준다. 의료 공백 이후 전담간호사들은 처방 

및 치료 계획 수립, 의료적 판단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문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Karimi‐

Shahanjarini 등[2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사가 치료 의

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의료진 내에서의 존중과 신

뢰가 높아지며 환자와의 관계 또한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를 불러온

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의료 공백 상황 이후 치

료 계획과 처방의 설명 등 의료적 판단을 동반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하면서,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

다. 이러한 환자와의 상호작용 증가는 결과적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전담간호사의 역할 중요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26]. 그러나 동시에 역할 확대가 무조건 긍정적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담간호사들은 역할 확대로 인

해 늘어난 업무량과 법적 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감정적 양가성을 경

험하였다. 즉, 역할 확대와 전문성 증가에 따른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끼면서도 법적 책임과 심리적 부담의 증가로 인해 불안과 피로감

을 동시에 느끼는 상반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감정적 양

가성은 신체적·정서적 소진과 직무 만족도 저하를 초래하여, 궁극적

으로는 이직 의도를 높이는 등 조직 내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26]. 

또한,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27].

본 연구의 네 번째 주제 모음인 ‘대처 전략과 제도적 과제’는 전담

간호사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직무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 

동료 간 정서적 지지와 자기관리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은 동료들과의 상호 지지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고, 심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었다. 이는 동료 간 정서적 

지지와 업무-생활 분리 전략이 의료인의 스트레스 감소 및 회복탄력

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28]. 그러나 개인적 대처 

전략만으로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장기적인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 활동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교육과 전문성 개발이 간호사의 직

무 만족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29].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대학원 진학, 전문 자격 취득, 연구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전공의 사직 사태는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변

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과거에는 진료 보조 중심의 업무에 머물렀

다면[16], 이후에는 의료적 판단을 요구받는 진료 영역까지 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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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확장을 넘어, 의료적 판단과 책임이 요

구되는 업무까지 일부 맡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의정 갈등이라는 사회적 맥락에 속에서 가속화되었

음을 보여주며, 향후 전담간호사 제도의 제도화 및 역할 정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2024년 의료 

공백 이전부터 근무하던 전담간호사만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후 

새롭게 투입된 인력의 초기 적응 경험이나 의정 갈등 이후 진입한 간

호사의 관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담간호사의 역

할 진입 시점에 따른 경험 차이를 비교하여, 경력에 따른 역할 적응 

양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단면적 접근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전담간호사

를 포함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2024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속에서 전담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역할 변화와 적응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탐색

하였다. 연구 결과, 전담간호사들은 기존 간호 업무를 넘어 의료적 

판단과 처치를 수행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간

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협업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

러나 신체적·정신적 업무 부담 증가와 법적 보호 미비로 인한 심리

적 압박, 역할 모호성으로 인한 책임 부담과 윤리적 갈등이 심화하는 

현실도 확인되었다. 전담간호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의료 인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인력 확충과 업무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확대된 역할 수

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 및 경력 지

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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